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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4년 6월 18일(화)
총 10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차매예방팀장 최태임 ☎440-2981
∙담당자 심연희 ☎440-2982

공보담당관실 ∙담당자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행복한 돌봄의 바람’이 일고 있다. 관리의 대상이 아닌 

관계의 대상이 된 환자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환자와 소통이 가능

해진 돌봄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인간존중 치매돌봄기법을 적용한 지 일 년 

남짓한 시간,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변화

를 이끈 것은 인간존중 치매돌봄(이하 휴머니튜드)이다. 

2019년 국제치매케어 워크숍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휴머니튜드 기법

을 소개한 인천시는 2021년 프랑스 휴머니튜드 교육기관인 아이지엠

(IGM)연구소와 휴머니튜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휴머니튜드 전문교육자 5인은 2023까지 기본교육 수료자 172명

인천에 부는 ‘행복한 돌봄의 바람’
- 인간존중 치매돌봄기법(휴머니튜드) 적용 1년 … 환자와 돌봄 직원의 변화 -

-‘휴머니튜드’확산·강화 원년, 휴머니튜드 교육 관리 지속하고 효과성 연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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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498명의 34.5%)을 배출했으며 현재 휴머니튜드 돌봄을 적용

하고 있는 인천시 공공치매관리시설은 20곳에 이른다. 

휴머니튜드 돌봄의 마법 … 휴머니튜드 돌봄의 기본 철학과 효과 

프랑스 체육교사인 이브지네스트와 로젯 마리스코티가 개발한 휴머니

튜드는 치매환자를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존중

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핵심 철학으로 하는 인간존중 치매돌봄 기

법이다.

 

치매로 인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더라도 돌봄이 강요나 강제

로 느껴지면 반갑지 않다. 치매 환자 백만 시대.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 치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서로의 인간다

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교감하는, 관계성에 집중한 휴머니튜드 돌봄은 

네 가지 큰 기법*과 150가지 세부 기술로 이뤄져 있다.

보다(Gaze)·말하다(Speech)·만지다(Touch)·서다(Assistance to stand up)

시야가 좁은 환자와 시선을 맞추고(보다), 적절한 반응이 없더라도 말

을 걸어(말하다) 환자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케 하는 것, 피부

로 느끼는 감각으로 감정을 전달(만지다)하는 행위는 모두 환자의 불

안감을 덜고 편안함과 신뢰감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뇌세포 손실로 발생하는 치매 환자에게도 감정을 담당하는 변

연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치매가 진행되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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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끝까지 살아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더 이

상 돌봄도 어렵지만은 않다.

또한 휴머니튜드 돌봄의 궁극적 목표인 직립(서다)은 인간 본연의 정

체성을 상징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하

는 직립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며 환자가 가진 능력

을 활용해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는다. 

우리보다 일찍, 2014년에 휴머니튜드 돌봄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환자

의 공격 행동 발생 빈도 저하 ▲돌봄 수용도 상승 ▲돌봄 소요 시간 

단축과 휴머니튜드 돌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자료가 발표됐다.

시는 올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의 의뢰를 통해 휴머니튜드 돌봄의 효과

성을 평가하고 인천형 돌봄 모델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 공립 치매시설 종사자 60% 휴머니튜드 돌봄 기본교육 이수 목표 

재가 치매환자를 위한, 환자 가족 대상 분기별 돌봄 특강도 개설 

인천시는 올해를 ‘휴머니튜드’확산·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가정에

서 시설까지 인간중심 치매돌봄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관

리는 지속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말까지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센터 등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 종사자의 돌봄 기본교육(레벨1) 이수율

을 60%까지 끌어올려 기관 내 휴머니튜드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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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시 공립 치매유관기관 종사자의 34.5%가 휴머니튜드 기본교

육을 이수했으며 공립요양병원(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은 이미 70%를 넘긴 상황이다.

 

국내 휴머니튜드 전문교육자 5인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은 이론과 실습

을 겸한 4일 과정으로 올해 총 14차례 예정돼 있다.

또한 기존 기본교육 이수자에게는 재교육과 심화 교육(레벨2)을 통해 

돌봄 현장의 구심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전문성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자(레벨3) 보수교육도 올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환자 보호자를 위한 특강도 개설된다. 인천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 중 재가 거주 비율은 85.1%로 높은 수준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간중심 돌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관내 공립시설을 이용 중인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휴머니튜드 기본 

철학을 적용한 의사소통 이론과 실습 교육을 분기별로 4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환자를 환자가 아닌 사람 그 자체

로 존중하는 휴머니튜드 돌봄은 치매가 있어도 지역 사회와 함께 행

복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

로도 치매 환자가 존중받고 치매 가족과 돌봄 종사자가 행복한 돌봄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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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김행선(90세, 알츠하이머 2016년 진단)할아버지가 

송보름달 인천광역치매센터 간호사(휴머니튜드 전문교육자)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붙임> 추정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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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니튜드 케어의 마법을 경험한 사람들

① 국내 휴머니튜드 케어 전파자 _ 전문교육자 5인

국내 휴머니튜드 전문교육자 5인 : 좌측부터 시계방향 ▶송보름달 인천광역치매센터 간호사, 윤세희 인

천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신숙희 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간호부장, 김혜신 인천광역치매센터 간

호사, 김진옥 인천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간호원장.

휴머니튜드 케어 국내 첫 전문교육자가 탄생한 것은 지난해 5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주간의 이론교육과 실습·기술훈련

을 수련한 이들 휴머니튜드 전담 인력이 국내 휴머니튜드 케어 확산

을 책임진다. 전문교육자 중 한 명인 김진옥 인천 제1시립노인치매요

양병원 간호 원장(앞줄 오른쪽)은 휴머니튜드를 접한 이후 가장 큰 변

화로 ‘좋은 돌봄’의 대한 가치를 꼽았다. 전에는 착한 돌봄, 안전한 

돌봄이 좋은 돌봄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김 원장은“정말 좋은 돌봄은 

돌봄 종사자가 아닌 대상자 중심이어야 한다”며 “대상자가 가진 기

능의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행복할 수 있는 돌봄이 진짜 

좋은 돌봄”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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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덕순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책임 간호조무사

정덕순 올해로 돌봄 경력 3년 차의 간호조무사다. 휴머니튜드 돌봄을 

접한 지는 1년째, 덕순씨도 처음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예측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덕순씨는 받은 교육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마주하는 변

화들이 극적이어서 놀랍다고 말한다. 덕순씨는 무엇보다 ‘눈 마주

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환자와 눈을 맞추니 대화가 가능

해졌고, 소통을 통해 교감하니 환자의 행동도 이해됐단다. 이해받는다

고 생각해서인지 환자들도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고 업무 스트레스도 

확연히 줄었다고 말한다. 

③ 이상현 동구치매안심센터 공무원

   _ 2024년 8차 휴머니튜드 돌봄 기본교육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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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씨는 2024년 8차 휴머니튜드 돌봄 기본교육 참가자다. 교육 3일

째 만난 상현씨는 첫날과 확연하게 달라진 환자의 변화에 놀랐다. 유

난히 환자의 컨디션이 좋은 날일 수도 있지만 환자가 먼저 말을 걸어

준 것을 변화로 인식한다. 상현 씨는 특히 실습 교육에 만족했다.

상현씨는“‘만지다’·‘말하다’ 등 휴머니튜드의 기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배우니 더 빠

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면서 “교육 후 현장에 돌아가서도 바로 적

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생겼다”고 말한다.

④ 김유경(미추홀구)_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황은희 환자 보호자

김유경씨의 어머니는 88세다. 2018년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고 2021

년 8월 인천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지만 요양 병원에 관한 험악한 뉴스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내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병원에서는 

여러 환자 중 하나, 물리적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는 유경씨는 

“입원 당시 ‘휴머니튜드 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무엇보다 엄

마를 사람으로,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 안도됐

다.”고 말한다. 입원 후 까다로운 어머니가 간호사 중 한 분을 엄마

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병원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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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추정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현황 

□ 2023년 주요 시도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현황

시도
65세 이상 60세 이상

유병률 치매환자 수 유병률 치매환자 수

전국 10.41% 984,601명 7.40% 1,010,400명

인천 9.80% 46,871명 6.66% 48,407명

서울 9.88% 166,167명 7.14% 170,366명

경기 10.09% 206,692명 6.92% 213,110명

부산 9.51% 69,139명 6.92% 70,897명

대구 10.09% 45,913명 7.16% 47,132명

대전 9.98% 23,768명 6.98% 24,448명

광주 10.30% 23,477명 7.26% 24,102명

울산 8.44% 14,305명 5.61% 14,911명

세종 10.04% 4,142명 6.88% 4,271명

□ 2023년 군·구별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현황

군·구
65세 이상 60세 이상

유병률 치매환자 수 유병률 치매환자 수

전국 10.41% 984,601명 7.40% 1,010,400명

인천 9.80% 46,871명 6.66% 48,407명

강화군 12.15% 3,057명 9.25% 3,110명

옹진군 10.92% 683명 7.98% 700명

중구 9.94% 2,381명 7.17% 2,446명

동구 10.52% 1,569명 7.93% 1,602명

미추홀구 10.07% 7,803명 7.18% 8,009명

연수구 9.57% 4,365명 6.12% 4,546명

남동구 9.45% 7,784명 6.44% 8,043명

부평구 9.75% 8,190명 6.63% 8,456명

계양구 9.59% 4,333명 6.08% 4,513명

서구 9.15% 6,705명 5.95% 6,984명

□ 2018년 ~ 2023년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현황

연도
65세 이상 60세 이상

유병률 치매환자 수 유병률 치매환자 수

전국(2023년) 10.41% 984,601명 7.40% 1,010,400명

2023년 9.80% 46,871명 6.66% 48,407명

2022년 9.84% 43,980명 6.60% 45,477명

2021년 9.85% 41,292명 6.59 42,713명

2020년 9.91% 38,916명 6.62 40,249명

2019년 9.94% 36,639명 6.65 37,883명

2018년 9.86% 34,429명 6.66 35,5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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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2023년 성별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현황

구분 연도
남 여

유병률 치매환자 수 비율 유병률 치매환자 수 비율

65세 

이상

전국(2023년) 9.28% 386,780명 39.2% 11.29% 597,821명 60.8%

2023년 8.62% 18,332명 39.1% 10.74% 28,539명 60.9%

2022년 8.59% 16,975명 38.6% 10.83% 27,005명 61.4%

2021년 8.54% 15,732명 38.1% 10.88% 25,560명 61.9%

60세 

이상

전국(2023년) 6.57% 410,255명 40.6% 8.1% 600,145명 59.4%

2023년 5.86% 19,732명 40.8% 7.35% 28,676명 59.2%

2022년 5.76% 18,339명 40.3% 7.32% 27,138명 59.7%

2021년 5.7% 17,026명 39.9% 7.34% 25,687명 60.1%

 


